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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결혼이민자 여성의 스트레스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 

박수선**     류한수***

요  약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증가로 인해 대상 가족에 대한 문화적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에 대한 문화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

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 형성과정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이며,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된다. 이 시점에서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아시아 국

가들을 모두 대상화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응력 향상을 돕는 적응모델

이 구축된다면 문화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

민자여성의 적응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국의 수도권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격적인 스트레스 요인 파악을 위한 탐색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는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국(5명), 필리핀(3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1명) 여성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23세부터 42세까지 다양했으며, 한국

체류기간도 15개월에서 7년 정도의 범위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부터 3명의 자녀가 있는 여

성까지 다양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

까?’ 라고 질문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도출된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

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녀양육 및 교육영역의 스트레스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를 토대로 가족복지현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시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

을 두어야 하며, 더불어 남편과의 쌍방간 문화적응을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

문화가족단위의 보다 확대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자녀교육비 대비와 취업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자립 토대 마련의 노력이 실천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정신 건강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척도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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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세계의 역동적인 교류 속에서 다양한 인종의 이동 및 결

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통계청 발표에서 보면 

국제결혼은 현재 총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수의 11.1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

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설동훈, 2006).

  한국에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경우는 남녀성비불균형, 여성의 결혼경사현상등으

로 인하여 국내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외국 여성과 결혼할 확률

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에 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연애기간이 길지 않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에 오고 있으며, 남편을 포함한 한국 가족 역시 

여성의 국가에 대한 문화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 

형성과정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비하

지 못한 채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이 계속되다보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족생

활주기(family life cycle)상 즐거움과 함께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족

발달단계를 다른 두 문화의 적응과 함께 보내야 하며, 적합한 역할모델(role-model)이 부재

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을 것으

로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민자여성의 연구는 여성을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의

사소통 등과 같은 생활상의 몇 가지 어려움을 측정하는 연구라는 한계점(김오남, 2006)을 갖

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희생자가 아닌 주체자가 되어 그들이 인식

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수용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포함된 한

국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모두 대상화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응력 향상을 돕는 국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여 본 연구는 현재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동아시아 모델 구축(가제)*‘의 한국 

연구 중 일부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격적인 스트레

스 요인 분석을 위한 탐색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

혼이민자 여성이 개인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자 하

* 본 연구는 현재 3년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 중이며, 좀 더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다음

과 같다. 동아시아 해당 국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구분 

한 후 개인별 정신건강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스트레스원 및 대처방법, 사회통합 차원 등의 미시적, 

관계적, 거시적 분야를 주제로 결혼이민자여성 요인, 남편요인, 가족요인 등을 나누어 양적, 질적 조사

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동아사아 적응 모델을 구축하는데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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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스트레스 인식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양

한 국가의 여성들은 문화 적응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데, Lazarus(1984)는 이는 당사자 개

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적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 따라 한국생활의 적응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며 이를 통해 관련변인 분석 등 다양한 추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자료 수

집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터뷰를 통한 스트레스 인식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개인이 변화하는 과정인 심리적 문화적

응은 높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한다(Berry,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고 잘 극복한 경우 적응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응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극복 여부는 인식대상인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최규련․송정아, 2006).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한 형태인 다

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적으로 인식한 스트레스 요인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국제결혼은 부부가 동일 국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 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

하여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란 한국인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 여성에 대한 용어는 ‘결혼이민자’, ‘결혼이주

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성립배경을 근대 한국의 국제결혼에서 찾아보면 소수의 엘리트 여성이나 미군

기지 주변의 여성들이 경제적 욕구와 근대적인 서구 문화의 갈망을 안고 시작한 미군과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숫자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송출국의 

입장이었던 반면, 1990년을 기점으로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

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여성

들이 경제력이 높은 전문직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남성이나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풍조로 인해 결혼의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 그 해결방안

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일부 종교단체가 선교의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 주 대상은 일본

과 필리핀 여성들이며, 또한 농촌총각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정보 센터에서 사업적으로 매개하는 섭외혼인도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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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1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인이 되고 있다. 

  셋째, 남아선호사상으로부터 기인된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2005년 통계청 자

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 한국의 남녀 성비는 105:100이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2012년에는 결혼연령층에 해당하는 남녀성비 비율이 124:100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므로 한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신부감을 찾기가 계속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소득, 저학력, 농촌거주, 재혼을 원하는 남성일 경우는 더욱 그

러하다. 실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국내 내국인간의 재혼비율은 17-18%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족 중 재혼의 수는 43.8%로 나타나 상당한 수가 재혼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5). 

  그 외에는 유학과 취업,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해외근무, 독신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

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보고에 따르면 2007년 총 혼인건수는 345,592건으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에 해당된다. 그 중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현황을 보면 

총 29,140건이다(<표 1> 참조). 

<표 1>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단위 : 건,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국적별로 보면 총 105,913명의 여성 결혼이민자 중 중국은 한국계 중국인 포함하여 58,440

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베트남은 25,185명, 필리핀 5,444명, 일본 4,950명, 캄보디아 

2,727명, 몽골 2,266명, 기타 4,928명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박수선 · 류한수)

29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 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 +외국이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남자+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국적

구분
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전체 120,321 36,831 30,639 25,319 5,470 5,605 2,737 2,298 2,011 9,411

남자 14,408 6,075 2,955 134 520 161 10 32 38 4,483

여자 105,913 30,756 27,684 25,185 4,950 5,444 2,727 2,266 1,973 4,928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08. 8.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 또한 한국인 부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2006년의 경

우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2.4세)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4.8배(11.5세)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차이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앞으로 아이와 아버지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교육적, 가족관계적 부분 등에서 많은 잠재적 문제를 

내포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표 3>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현상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를 야기하며 이혼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해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더불어 이혼율의 큰 상승폭이 일어나 2007년에는 3,034건의 이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이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문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사회

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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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처 +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출처: 법무부, 2007. 12.

III. 스트레스 관련 문헌 고찰

1. 스트레스 개념

  원래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stringer(팽팽하게 죄다)’에서 유래되어, 14세기 들어

서 일반화 되었다. 

  현재까지의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리․의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측면, 그리고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정의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Selye(1956)은 생리․의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

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적응 중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라고 정의한 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eustress),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하였다. 즉 환경적 요구 보다는 그러한 요구로 인해 생겨나는 일련의 보편 생리적인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Lazarus(1984)는 스트레스를 심리내면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대한 지각 

및 대처능력 인지 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로 정의하고 인지 과정의 평가를 중요

시하였다. 또한 그는 다면적 분석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검증하기 위해 체계론적 접근으로 

스트레스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를 명시하고, 자극과 반응에 의한 정의, 관계적 정의, 환경

과 상호작용으로서의 정의 등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사건들로는 자연재해, 전쟁 

등의 다수인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큰 변화와 직장에서의 해고, 이혼, 출산 등

의 한 두 사람정도의 소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중대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정의에서는 스트레스는 그 자체 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취약한 조직

이나 부적절한 대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 요

구와 사회 환경적 요구의 부조화를 보는 시각에서 정의한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McGrath(1982)는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 요구와 반응 능력 사이에 계속적으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인지 평가를 내릴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Paykel과 

Uhlenhuth(1971)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사건에 초점을 맟추어 스트레스를 ‘생활 사건 변화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박수선 · 류한수)

31

로 인해서 유발된 감정 변화’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란 대상자의 심리내면

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대한 지각 및 대처능력 인지 간의 불균형태가 이루어질 

때 초래되는 결과로써 그 상황 자체보다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우려점은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 생활초기부

터 지속적으로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이 계속되다보면 갈등

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혼이라고 하는 발달단계를 두 문화의 적응과 함께 보내야 하며, 역

할모델(role-model)이 부재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

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며,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

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여부가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문화 적응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적 이동을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반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접근은 정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이

론인데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접근의 영향을 받아 분석의 틀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뿐 아니라 상황적 차원도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자들

은 비교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하여 찾아내려고 했다.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Lin, Tazuma & Masuda, 1979)이나 통제신념의 위치(Locus of 

Control), 외향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과 같은 성격특성(Ward & Chang, 1997 ; Ward & 

Kennedy, 1992), 변화에 대한 인지적 평가(Chataway & Berry, 1989), 대처방식(Shisana & 

Celetano, 1987), 그리고 사회적 지원(Adelman, 1988), 향수병(Pruitt, 1978), 결혼여부

(Naiddo, 1985), 본국과 수용국과의 관계(Furnham, 1985), 그리고 기타 성, 인종, 취직여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

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였다(Smart & Smart, 1997).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한국생활에서 경험한 생활사건의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들의 

인지적 평가,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대처전략의 선택과 수행 등에 초점을 둔다. 핵심적인 가

정은 문화간 접촉과 변화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여 대상자의 원래 사회와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특성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문화적응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Berry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와 행동상의 변

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응 이해의 틀’ [그림 1] 을 고안하였다. 먼저 문화적/ 집합적 수

준으로 보았을 때 A와 B의 문화가 갖는 집단의 특성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관계

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심리적/개인적 차원에서 두 문화를 

접한 개인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심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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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집단 차원 심리 / 개인 차원

문화 A

접촉

문화 B

문화적인 변화 심리적인 문화적응

문화 A와 B

● 행동의 변화
● 문화적응

스트레스

적 응

● 심리적 적응
● 사회문화적 적응

문화 A
문화 B

문화 / 집단 차원 심리 / 개인 차원

문화 A

접촉

문화 B

문화적인 변화 심리적인 문화적응

문화 A와 B

● 행동의 변화
● 문화적응

스트레스

적 응

● 심리적 적응
● 사회문화적 적응

문화 A
문화 B

회문화적 분야의 적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Berry 등(198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정의하였으며, 문화적응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능력

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 문화적응 이해의 틀

출처: Berry. J. W(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Johnson과 Warren(1994)의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과의 연구에서는 국제결

혼한 배우자에게 믿음, 관습, 전통, 삶의 양식을 포함한 문화적 차원이 결혼생활의 중요한 

면으로, 남편과 부인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간 차이는 부부 전체의 삶에 만성 스트레스의 원

천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인 환경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

였는데(Berry, 1997),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편과 부인은 특히 더 취약하다고 하였다

(Burman & Margolin, 1992; Gotlib & Hooley, 1988). 박종삼(1983)은 부부갈등요인 중 하나

로 문화적 요인을 언급하였는데, 체면 문화, 기분 문화와 가치문화 간 차이면에서 서로 문화

맥락적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내면세계에서 소외된 사실을 느끼게 되고,  결혼생활에서 갈등

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양선화(2004)는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

서 오는 혼란과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경희(2004) 역시 남편이 가정

한 일정 기간동안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에 대해 부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자체가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않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들(성지혜, 

1996; Baltas & Steptoe, 2000)로 발표되었다. 

  스트레스의 인지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도 나타나는데 Hill의 

ABCX모델이 대표적이다. ABCX이론에 있어서 어떤 사건(A)이 위기(X)를 생성하려면 가족

의 자원(B)과 가족의 사건에 대한 정의(C)와 상호작용해야 한다(이원숙. 2007). 결국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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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이름

(나이)
국적 학력 및 전직 만남기회

한국체류

기간

남편

나이
자녀수

1
왕*

(30세)

중국

(만주족 

료닝성)

대학교

졸업/회사원

중국회사에서 

만남 남편과 

자유연애

2년

정도
45세

2명(16개월/6

개월)

2
루**

(42세)

필리핀

(이사벨라)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통일교회

7년

정도
44세

3명(7세/2세/1

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와 가족의 결속력, 의사소통 정도, 애정정도 등의 자원이 스트레

스 상황을 극복해내는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원래 가족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또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도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극복은 우선적으로 양국 모두

의 각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자 여성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한국 가족의 자원력 향상과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도모 등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노

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이 인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한국생활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생활에서 가장 스트레

스 받는 점은 무엇입니까?’하는 내용이다.

  본 인터뷰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5명), 필리핀(3명), 베트남(2명), 캄보디아(1명) 여성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23세부

터 42세까지 다양했으며, 한국체류기간도 15개월에서 7년 정도의 범위이며, 자녀가 없는 여

성부터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까지 다양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을 서울․경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삶이 거주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

(김인철, 2008;김오남, 2006)이며, 우선적인 연구과제로 수도권 도시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하

여 추후 비교연구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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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23세)
중국

(하얼삔)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언니가하는 

미용실 도움

-현재 중국통역과 대학생

중개사무소 

소개

2년

정도
40세 1명(7개월)

4
몽**

(26세)
캄보디아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아는 사람의 

소개

2년

정도
37세 1명(14개월)

5

드**

**

(25세)

베트남

(호치민)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를 마치고 회사근무

중개 사무소 

소개

4년

정도
40세 1명(4세)

6

응*

**

(29세)

베트남
학력수준은 잘 

모름/공장에서 미싱일 함
친구소개 15개월 49세 없음

7
장**

(23세)

중국

(한족)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중개 사무소 

소개
15개월 39세 없음

8
류**

(31세)

중국

(한족/상하이 

거주했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아는 사람 

소개로 연애
5년정도 44세 2명(5세/3세)

9
박**

(34세)

중국

(만주족/청도에

서거주했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결혼 후 

한국에와서 아이 낳기 

전에 중국무역회사 다님

친척 소개 5년정도 45세 2명(5세/3세)

10
네**

(33세)
필리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 결혼 후 

한국에서 식당일 4개월 

정도 함

친구소개 7년 45세 2명(6세/5세)

11
님*

(29세)
필리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 결혼 후 

한국에서 친척분의 

피부관리실일 도움 

아는 분 소개 3년 44세 1명(13개월)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1) 연구절차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서울․경기지역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5곳에 조건에 알맞은 대상자를 2008년 11월 한달 동안 의뢰한 결과 3군데의 

센터에서 대상들을 소개해주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총 11명의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 소개기관마다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을 만나보려고 조정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노트에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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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기록하였다. 

  본 인터뷰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들이 본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후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

하였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들

을 실시한 후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개인생각은 어떠한지 질

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였

으며 몇 명만 응답하였다.

  매일 인터뷰가 끝나면 녹음된 내용을 듣고 인터뷰 노트를 참조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여 자

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축어록의 내용을 여러차례 반

복하여 숙독한 후 정리한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비슷한 부분끼리 하나의 범주로 만들었

다. 

  분석절차에서 내적타당성 검증을 위해 박사급 다문화가족 국내외 전문가 각 1인씩 총 2인

의 도움을 받아 2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확인절차가 병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범주틀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관련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선택하여 작

성한 것으로 각 범주안에 속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료 분석 절차 

V. 인터뷰 결과 및 해석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도출된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 영역 총 5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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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영역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상은 가족이며, 

그 중 남편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족관계 영역은 가장 많은 이야기가 거론

된 남편, 시댁, 그리고 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가장 중요한 지지자인 남편

  가족관계안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한국부부관계에서와 다를 바 없이 남편의 지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남성의 강한 가부장적 사고와 가정 내에서의 소

통부재, 술, 도박 등의 문제습관 반복 등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에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멍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래 그런거라는데 남성도 여성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야 하는지, 먼저 성별부터 보는지 이해가 안가요(중국, 왕 *).

  또한 퇴근 후 남편과 보내는 시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혼자라는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남편만 내 편이 되어주면 다른 부분이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이야기도 

같이 안하고, 밥만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면 저는 하루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필리핀, 루**)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왠만한 

문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남편이 날 몰라주면 정말 한국에 건너온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 힘들어요.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중국, 박**).

  덧붙여 남편이 술이나 도박과 같은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고 의사소통까지 힘들 경우 가정 

폭력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남편에게 가장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매일 술을 먹는거에요. 저녁에 집에오면 마시

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소주를 마셔요. 그것도 많이 마시면 2병이나 마시고 뭐라고 하면 목

소리가 커져요. 무서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베트남, 드***)

 2) 시댁식구와의 적응 부담감

  두 번째로 가족관계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난 것은 시댁식구들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문화 및 가풍을 알게 해 준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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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온 초기에 시댁어른과 같이 살게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와 한국문화에 아직 잘 적응하

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결혼초기의 시댁어른들과의 동거는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간섭, 잔소리 등에 대

한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에요. 나갈려고 하면 어디나가느

냐, 왜 나가느냐, 친구들은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느냐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시장에 갔다오

면 무얼 사왔는지 다 봐야하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옷이나 하나 사달라고 남편

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왜 살려고 하냐고 먼저 못 사게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

말 따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필리핀, 루**)

 3) 늘 보고 싶고 그리운 친정

  결혼으로 인해 타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 

하나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식구들을 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데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

여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었다. 특히 친정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출산 한 후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같은 중국인인데도 가족 입국시 민족마다 차이가 있어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정말 부모와 형제자매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요. 본국으로 자주 가기도 어렵고 부모님

이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매우 어려워요. 특히 중국인들 중에서도 조선족은 들어오기가 쉬운

데 우리는 어려워요. 그것도 불만이에요.’(중국, 류**) 

  ‘경제적으로 식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서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요. 다른 식구들 눈

치 보이는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일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 돈으로 친정식구들 도

와주면 떳떳할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 낳고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친구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캄보디아, 몽**) 

2.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1) 자녀 양육에 대한 제한된 정보 및 남편 도움의 부재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

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을 가는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등을 고르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더욱 같은 나라 

여성들끼리 자주 연락하고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같은 외국인 여성들의 자녀에 대해서 다루는 센터 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니는 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와서 알게 된 거에요. 많은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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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안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필리핀, 

네**) 

  ‘여기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언니들이 어린이집 정보 등을 알려줘요. 이걸 알지 못했으면 

많이 힘들었을거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았

으면 좋겠어요.’(필리핀, 님*)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남편과 같이 자녀교육을 하고 싶으나 

남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되서 남편이 집에 오면 동화책 

좀 아이한테 읽어주고 같이 놀아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답답해요. 특히 글을 알려

주거나 정확한 발음을 해야하는 한국말은 남편이 해주었으면 하는데...... 잘 안되요.’(중국, 

박**)

  ‘솔직히 돈도 그렇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매번 물어보

기도 그렇고 남편하고 이야기도 잘 안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이가 

더 크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 같아요’(베트남,  응***)

 2) 사교육비 증가와 남편의 직업 불안정

   한국의 자녀교육에서 큰 문제가 되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의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할 시기가 많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의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

으로 인해 불안감이 매우 높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자녀간 세대차이가 급증할 것에 대한 염려도 일부 가지

고 있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언제까지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가장 걱정이되요. 그

렇다고 지금 어린 아이들 놓고 일하러 가긴 힘들고..... 애들이 조금 커서 맡길 때가 있으면 

빨리 일하고 싶어요. 정말로 걱정되요.’(중국, 루**)

  그리하여 몇몇 여성들은 대안으로 본국으로 자녀를 보내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일부 남편도 동의한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설득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다. 

 

  ‘한국에선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애들을 다시 중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중국 친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거긴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학비도 싸니까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여기서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중국,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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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녀양육으로 인한 개인 삶의 변화

  한국사회에 적응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다보면 곤란한 경험도 많

이 하게 되고 집에만 계속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가 어리며 결혼 후 신혼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불만이 높았다. 한창 여러 가지 하고 싶

은 일도 많고 신혼기도 누리고 싶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고 본인도 어떻게 아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경험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큰 변

화를 초래하였지만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할 대상도, 상담을 할 곳도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내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울면 처음에 제일 힘든 것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거에요. 정말 친

정엄마라도 있어서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지 울고 싶었어요. 하루종일 아

이와 지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제 개인시간이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답답해

요. 누가 아이를 같이 돌보아 주면 좋겠어요.’(중국, 이**)

  ‘처음에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지금 은 피

임방법을 알아서 하고는 있어요. 다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조금 제 시간을 가

질 수 있는데 또 아길 키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할래요.’(중국, 장**)     

3.  경제적 생활

 1) 여유롭지 못한 어려운 경제 생활 

  한국말과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정착 초기에 세밀한 은행 업

무 등을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남편이 처음부터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별로 불

만이 없는 상태이나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것과 남편에게 그때마다 말을 해

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욕구 상승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왠만한 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매번 말해야 하는 건 불편해요. 뭘 하려고하면 

다 이야기해야 하니까 이젠 좀 제가 왠만한 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러려니까......

이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필리핀, 님*)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작아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옛날만큼 저한테 못써요. 

그게 답답해요. 남편 돈이니까 눈치가 보여요. 빨리 일하고 싶어요.’(필리핀, 루**)    

4.  언어와 문화적 차이

 1) 초기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언어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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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생활 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남편이 도와주

기까진 전혀 외부 일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대부분 여성들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감

까지 느낄 만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말은 정말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오면 좋았을 텐

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학원도 있다던데 저희는 그런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말을 못하니 가족들도 이야기를 잘 안 시켜요. 남편하고는 그림책 보면서 짚으

면서 이야기 했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하니 답답해요.’ (베트남, 

드****)   

 2)  본국에 대한 편견(차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외출을 꺼린 경우도 있었다.

  ‘결혼 한 후 처음엔 많이 물어봐서 외출을 했다가 한 몇 개월 동안 한번도 밖에 안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서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큰 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중국을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밖에 다니는 것이 무섭기도 해서 외출

을 못하게겠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한테는 안그런 것 같아요. 같은 동양인에게 

더 그러는 것 같아요......한동안 못나갔어요. (중국, 왕*)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국가의 문화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한국문화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남

편 및 시댁 가족들의 일방적 요구에 불만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중 하나로 한국국적이 아닌 영주권을 받은 여성도 있었다.

  ‘전 제가 F2비자 말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제가 제 국적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F2비자를 받고 한국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데 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 전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저 제 나

라를 버리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전 제 나름대로 중국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중국, 루**)

 3)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특수한 제사문화나 가부장적 사고 등의 상황을 초기

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하였다.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사때 여성들만 부엌에서 밥 먹는거에요. 남

자들은 상을 차려서 방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더라구요’(필리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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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하긴하는데 왜 제사를 지낼 때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았는데 ..... 명절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음식해 먹고 다 치우고 

같이 나가서 노래방가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런거 같아요. 남편은 텔레비전 보고 여

자는 부엌에서 계속 일해야하고.....이상해요. 그런 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중국, 박**)  

  또한 한국인의 ‘빨리빨리’를 외치는 문화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워했는데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더운 기후 나라출신의 여성들이 더욱 그러하였다.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모를 때가 많아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일하면 좋은 것도 빨리 하라고 하니 

익숙하지 않는 제가 힘들 때가 많아요.’(필리핀, 님*)

5. 기타 사항

 1) 여가시간의 활용방법 부재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나 일을 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면 TV만 보게 되고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였

다. 여가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다. 

 2) 한국남성들도 상대국가 문화에 대한 인지필요

  한국 남성들도 결혼할 여성 국가의 간단한 언어 등을 포함하여 그 문화에 대해 미리 알았

으면 하는 소망을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만일 남편이 조금만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및 수용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 적응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대다수가 이야기하였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

로 한국남성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권 여성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

비를 하지 못한 채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개입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관 정보부족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련 기관

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현재 기관의 도움을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는 경우지만 더욱더 많은 여성결

혼이민자들은 구축된 지지망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관

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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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및 제 언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이 인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원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

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영역으로 총 5가지로 분류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보다 안정적인 삶의 

형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논의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현장에서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개입은 우선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

을 두어야 하며 가장 우선적인 지지자인 남편과의 쌍방간의 문화적응을 중시해아 함을 알 

수 있다. 남편과 결혼이민자 여성은 부부로써 평생동안 모든 영역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

해야하는데 다른 문화권이 만나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국제결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

므로 각자의 문화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부부공동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각국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풍습, 음식 등 각기 다른 문화를 받아

들이는 경험을 결혼준비 단계부터 꾸준히 실시한다면 부부갈등은 최소화 될 것이며, 이는 

다문화가족 전체의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별 큰 특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으로 민족내의 차이점도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

국여성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남녀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민족간에 차이

가 있어 다문화가족 안에서 한국문화와 몇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및 중국문화 적응에 대한 세심한 탐색과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또한 중국여성 안에서도 한국계 중국인과 그 외 중국 여성들간의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뿐 아니라 남편, 시부

모 등 가족단위의 보다 확대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가족은 여성에게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댁 식구들을 갈

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걸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여성결혼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들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된 내용이 첨부되어진다면 시댁식구들

이 갈등을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앞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인지하는 분야는 자녀교육 분야

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적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 장기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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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여 다양한 자녀관련 정보를 포함한 부모교육이나 자녀양육법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아동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여 청소년 시기

를 맞이하여 생의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할 때도 지지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다문

화가족 자녀들의 청소년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동, 가족, 여성 등을 대

상으로 하는 관련 각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넷째, 자녀교육비 대비와 취업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자립 토대 마련의 노력이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교육과 취업알선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이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참여 등의 프로

그램 등이 개발․수행되어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나아가 개인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실망감과 불만, 좌절감등이 계속되면 

한국생활의 적응에서의 어려움과 중첩되어 결국 여성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한국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울 좌절, 무기력감 등 정

신적 손상은 부부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체계 전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

므로, 결혼이민자여성의 보다 안정적인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한국생활의 적응

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부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개

입으로도 실천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척도의 개발

이 시급히 필요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양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국생활 적응에 영항을 미

치는 다양한 관련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여성 인터뷰는 한국인 인터뷰와 달리 주의할 점이 있어 그 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 섭외시 한국말을 어느정도 수준이상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 

거주년수가 몇 년정도 지난 여성들을 원했고 이들이 대상화되었지만 개인적 학습능력 수준

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주 천천히 어려운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하였고, 가능하다면 인터뷰 대상 섭외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

에 표현력이 좋은 대상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국가별 특성도 존재하지만 

성격 등의 개인별 특성도 인터뷰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시간은 언어

구사나 소통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뷰

하는 연구자 역시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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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대상과의 만남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수행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질문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좀 더 만남의 기

회를 가졌더라면 더욱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시 이론적 기준 제시 

역시 부족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시 인터뷰 대상자들의 선택에 대한 제한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해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들이어서 표집자체에 한

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등을 접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더 많

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들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추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중소 도시 및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색

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의 범위를 넓혀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혼이

민자 여성의 삶의 적응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도구를 포함하여 진행했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언어적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

성의 경우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인터뷰 보다는 객관적인 척도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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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n adaptation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Park, Su Sun**  
Ryu, han su***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stress area investigation of multicultural woman  has 

developed the adapting to Korean life and supported successful migrant adapt model 

form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 of 11 marital migrant woman who 

live in Seoul, kanggki-do and 2 hours for interview used.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stress area of multicultural woman consist of family 

relation, the rear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economic of living, language and culture, the 

other area. The first stressed area of them is the rear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Through the this study I could understand that as family stress is accumulated, the most 

of multicultural woman has children's problem. In front of, above all, it needs that practical 

national policies about children education area for reduction stress of multicultural woman. 

Specially, children area of multicultural family relate to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preferentially focused on children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adapta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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